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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학
지식의 습득, 탐구능력의 획득, 과학적 태도의 함양이
다. 이처럼 과학교육에서 과학지식과 탐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를 이
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거나 기존의 지적 자산들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이다(Schöler, 2014). 다시 말해 과학은 우리들이 살
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육은 도구로서의 과학, 즉 과학
지식의 습득이나 탐구능력의 획득이 목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학교육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본질과 일맥상
통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은 삶과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의 본

질은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대학에 “마음이 없으면 보기는 하지만 보질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질 못하고, 먹기는 하지만 그 맛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바른 마음(正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Lee, 2004). 루소 또한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Rousseau, 2007), 칸트도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성숙한 인간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교육
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였다(Kant, 2007).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도 인
간을 교육하는 것이 과학지식이나 탐구능력의 획득보
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과학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학자로서의 ‘과학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과학적 소양인’을 말한다(Kwon, 2003). 

과학적 소양은 자연세계와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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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를 인식
하며 증거에 기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PISA, 2013). 과학교육의 목표로서의 과학적 소양
은 Hurd (1958)에 의해 처음으로 부각되었으며, 미국
의 국가 과학교육기준에서도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
민을 교육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다(NRC, 1996). 
또한 과학적 소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AAAS, 1989). 모든 사람들이 과학
적 소양을 갖춘다면 과학교육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적 소양인의 양성이 과학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흐름에 따
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소
양을 갖춘 인간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소양인의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제 과
학교육에서는 인간 교육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인 양성 
보다 과학적 소양 그 자체에 집중해왔다.

과학적 소양의 정의는 Hurd (1958)가 과학의 이해
와 이를 사회 경험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한 이래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Bybee, 1997; Chiappetta et 
al., 1991; Laugksh, 2000; Norris & Philips, 2003; 
Roth & Barton, 2004; Shamos, 1995; Shen, 
1975). 미국의 경우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2061 프로젝트인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1989)을 시
작으로 과학소양을 위한 단계별 기준(1993), 과학적 
소양 단계별 연계도(2001)와 유초중등 과학교육의 체
계(2012)에서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2013)까지 실천을 
위한 구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AAAS, 1989, 
1993, 2001, 2007, 2012). 국내에서는 과학적 소양 
정의와 관련한 연구들과(Choi et al., 2011; Lee, 
2009; Lee, 2010; Lee, 2013; Lee, 2014; Seo, 
Hwang, & Kwack, 1999; Shin, 2004) 교과서 및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나타난 과학적 소양의 분석(Gao et 
al., 2012; Kim et al., 2006; Kwon & Chang, 
1996; Mun et al., 2012; Seo, 2010), 과학적 소양의 
평가(Cho & Kang, 2010; Choi, Lee, & Ko, 2004; 
Chung & Choi, 2007; Chung & Lee, 2010; Hong  
& Woo, 2009; Kim, 2009; Lim, 2001; Park, 2006; 
Park & Lee, 2005; Shin & Ro, 2002), 과학적 소양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Ryu & Choi, 2010),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Kim, 
2004; Kim, 2010; Kim, 2012; Kim et al., 2012; 
Kwak, 2005; Kwon, 2003; Yu, Oh, & Kim, 2008)
들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 소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도 불구하고, 과학적 소양의 함양, 즉 과학적 소양인 
양성이라고 하는 과학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적 소양이 제시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도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만, 과학적 소양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으며 과학적 
소양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하는 것
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과학
교육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체
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적 소양인 
양성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위해 과학적 소양이 어떻
게 발현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소양
의 정의 분류의 특성 및 경향 연구에서 과학개념이나 
교과 내에서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역
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를 아우르는 과학 관련 사회
적 문제를 염두에 둔 과학적 소양의 의미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과학적 소양 목표
를 다른 과학적 소양의 하위목표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위계구조가 있다면 구체적인 관련성을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Lee,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인의 사고와 행동 형태과정인 과학적 소
양 발현 메커니즘을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을 위계적 
형태 과정인 것을 검증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의
하고 앞으로의 과학적 소양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구
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가설
연역법에 기반한 연구 단계로 설계되었고, 설계된 단
계에서 가설은 과학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면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로 설정하
였다. 신문기사를 분석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교육
에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후 그것이 발현되는 상황
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상황이나 매체도 있
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과학적 소
양인의 소양이 발현될 것이라고 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고찰되는 과학적 소양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과
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 단계 설계-신문기사 수집-신문기사 
분석-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 검증’의 단
계를 거쳐 수행되었다(Figure 1).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하여 가설연역법에 기반한 ‘일반화된 진술-초기조건
-가설 설정-가설 검증-가설 적용’의 과정으로 연구 
단계를 설계하였다(Table 1). 

가설연역법은 칼 포퍼에 의해 과학적 방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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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것으로 과감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
로써 이론을 확립한다(Popper, 2013). 그러나 가설연
역법에 의한 이론은 반증에 의해 새롭게 수정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과학 교육에
서 과학적 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
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에 가설연역법은 과학적 소
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의 발전과 변화에 가능성
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반화된 진술로는 ‘과학적 소양은 사회생활 속에서 
발현된다,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학생들은 장차 사회
생활을 하게 된다.’를 각각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
반화된 진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의 주요 개념
으로(AAAS, 1989), 과학교육이 과학자 양성 보다 사
회 속의 생활인을 기르는 것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
한 것이다.

초기조건은 ‘과학교육은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한다, 
과학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은 대중매체(과학관련 신
문기사)를 접할 때 발현된다.’로 설정하였다. 앞서 진
술된 바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현되는 과학적 
소양은 과학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그 결과 과학적 소
양인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또 Shamos (1995)가 제
시한 가장 낮은 단계의 과학적 소양이 언론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과학 용어를 불편없이 이해

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과학 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과학적 소양을 갖춘 모든 사람
의 과학적 소양 발현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단일 연구자에 의한 편
향을 극복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연구자와 이론에 의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Noble & Heale, 2019). 먼저 신문 기사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에 의한 삼각검증 방
법을 활용하였다. ‘과학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면 과
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의 주요한 3개 신
문사(J1, J2, D신문사)의 과학 관련 기사 134편(Table 
2)을 분석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소양인
의 바람직한 모습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0년 
1월-2월 사이 제목과 내용에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1,818건)를 검색한 뒤 연구자 2인이 각자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
다고 판단한 기사를 1차로 선정하였다. 차후에 상호 
비교하여 동일하게 선정된 기사는 분석 대상에 바로 
포함시키고 이견을 보인 기사는 합의를 통해 최종 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켰다(134편). 분석은 과학교
육전문가 1명, 박사과정생 4명, 석사과정생 1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각자 과학 관련 신문 기사를 읽고 과학
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모습을 파악한 뒤 상

연구 단계 설계

⇒

신문기사 수집

⇒

신문기사 분석

⇒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 검증

과학적 소양에 관한 
문헌 분석

가설연역법에 기반한 
연구 단계 설계

연구자 2인의 분석 대상 선정
(신문 기사 개별 선정 후 
비교와 합의를 통해 선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 도출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의 비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 
단계의 타당성 검증

Figure 1. Research procedure

연구 단계 세부 내용

일반화된 
진술

• 과학적 소양은 사회생활 속에서 발현된다.
•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학생들은 장차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초기 조건 • 과학교육은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한다.
• 과학적 소양인은 대중매체(과학관련 신문기사)를 접할 때 과학적 소양이 발현된다.

가설 설정 • 과학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면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

가설 검증
• 과학적 소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과학교육 전문가 1명, 박사 4명, 석사 1명이 과학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과학적 소양인의 참모습을 고찰한다.
•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가설 적용 • 과학적 소양 및 과학적 소양인의 정의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하여 과학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
니즘을 적용해 본다.

Table 1. Details by resear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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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자 1인이 상호 논의 
과정을 발췌하여 논리적으로 명료화하였고 이를 다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면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
현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기존 과학적 소
양 및 과학적 소양인 정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
즘을 구성하는 각 단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론에 의한 삼각검증에 해당되는 방법으로(Noble & 
Heale, 2019), 과학적 소양에 대해 연구한 다수의 이
론과 본 연구를 통해 밝힌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
현 메커니즘 단계의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다시 한 
번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Ⅲ. 연구 결과

1.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과학적 소양인의 참
모습(롤모델) 고찰

과학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과학적 소양을 특징에 따
라 분류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신문기사
의 큰 주제는 ‘과학’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그 세부적
인 내용이 ‘독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용인가? 범시민적인 삶에 
대한 내용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각 
과학관련 신문기사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소양을 기사
를 읽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문화
적 과학적 소양, 실제적 과학적 소양, 시민의 과학적 
소양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서 과학적 소양인의 참
모습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를 고찰해보았다.

순 제목 출처

1 탈원전에... ‘월성 2,3,4호기 스톱’의 초유의 사태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76545

2 이탈리아 법원 “휴대전화 장기 사용이 암유발”연관성인정 https://news.joins.com/article/23683255

3 세 번의 산업혁명보다 더 큰 충격 온다. 2020년 AI 7대 트렌드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67

4 ‘비만원흉’알려진 장미생물, 알고보니 발달,정신장애도 초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950

5 대화없이 ‘1분’...승강기서 확진자 마주쳤는데 ‘감염’ https://news.joins.com/article/23718711

6 지구 온난화의 현장, 하루 40m 녹아 흐르는 그린란드 빙하 https://news.joins.com/article/23695532

7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에 이어 ‘가짜논문’까지...과학자들 반박 https://news.joins.com/article/23697620

8 19일 발사 ‘천리안 2B호’, ‘세계 최초 미세먼지 관측 위성’이라
는데, 진실은? https://news.joins.com/article/23709221

9 의심이 확신 됐다...‘코로나 무증상 감염’ 獨 연구팀 규명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321

10 쓰레기에 뒤덮인 지구, ‘바이오플라스틱’ 대안될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3269.html

11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재사용 어디까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3273.html

12 IAEA 사무총장, 日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지지발언 논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1987.html

13 “3시간 뒤 우리 동네에 비 올까?” AI 예보관에게 물어보세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9/99609313/1

14 ‘방⋅단 갑옷’ 입은 태양 극지 탐사선, 600도 고열 속으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4/99684538/1

15 보이지 않는 지구온난화의 역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5/99697740/1

16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대기⋅해양 환경 정보 제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9/99771077/2

17 “제주녹차로 만든 유산균, 장내 생존율 7∼8배 높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0/99785413/1

18 ‘원자력硏 안전 불감증’ 총선 이슈로 떠오르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9/99784518/1

19 오해와 편견 없는 과학이 바이러스 물리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7/99896199/1

20 고수온 겨울바다에… 전남도 해조류 생산량 급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9/99784537/1

이하 생략

Table 2. An example of a science-related newspaper article used to analyze the mechanism of 
manifestation of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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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과학적 소양

문화적 과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기사는 독자의 일
상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과
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
화적 소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대기⋅해양 
환경 정보 제공들은 IT 관한 내용들로 독자가 이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게 됨으로써 우주에 호기심을 갖고 우주 과
학에 대한 소양을 쌓게 되는 것이다. Table 3은 ‘방⋅
단 갑옷’ 입은 태양 극지 탐사선, 600도 고열 속으로!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과학적 소양인이 Table 3의 
기사를 읽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과학적 소양을 발현하
게 되는지 논의하였다(Table 4). 과학적 소양 발현의 
첫 번째는 전문가 B가 말한 바와 같이 과학적 소양인
이 태양 극지탐사선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난 후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신문기사에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A의 
의견과 같이 기사 제목을 읽고 ‘흥미’를 느끼는 상황
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관련 신문기사를 읽고 과학
적 소양이 발현되는 첫 번째 단계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기사에 대한 흥미가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사를 이해하는 다음 단계에
는 전문가 D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더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 적극적인 행동
이란 주기혜성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해당 이슈를 적극적으로 ‘참여탐색’ 하는 것으로 이 
역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신문기사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탐색한 내용을 
더하여 솔라오비터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등의 ‘실행’ 단계이다. ‘참여탐색’에서 ‘실행’ 단
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실행 결과의 ‘가치’를 인정하
고 자신의 관측결과와 그에 대한 생각을 의미있게 대
화하거나 서술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게 된다. 이
와 같이 과학적 소양을 발현하는 과학적 소양인의 모
습은 위계적인 단계로 도출되고 각 단계를 정리하면 
‘이해-공감-실행-교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 단
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흥미, 관심, 
실천의지, 가치’와 같은 정의적인 요인이 발현되어야 
한다.

2) 실제적 과학적 소양

실제적 과학적 소양은 독자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담고 있고 있는 신문기
사를 읽을 때 발현되는 과학적 소양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만원흉’ 알려진 장 미생물, 알고 보니 발달, 
정신장애도 초래”와 같은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유념할 경우 독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Table 
5는 실제적 과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신문기사의 구체
적인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시간 밀폐된 공간에
서의 감염경로에 대한 기사이다.

‘방⋅단 갑옷’ 입은 태양 극지 탐사선, 600도 고열 속으로!

인류 최초로 태양 남극과 북극을 관측할 우주탐사선 ‘솔라 오비터’가 10일 오후(한국 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유럽우주
국(ESA)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개발한 솔라 오비터는 앞으로 3년에 걸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
전궤도 안쪽까지 진입한 다음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간다. 인류가 보지 못하던 태양 북극과 남극에서 일어나는 태양 자기장 
변화, ‘플레어’ 등 태양 표면 폭발 활동, 폭발 과정에서 방출되는 입자 분석 임무를 맡고 있다. 조경석 한국천문연구원 우주
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솔라 오비터를 통해 태양 극지점의 자기장을 관측하면 어떤 이유로 11년이라는 태양 활동 주기가 
결정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위성 교란이나 통신 등에 영향을 주는 태양풍, 태양 입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솔라 오비터는 태양 표면으로부터 4200만 km 떨어진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태양 지름의 약 60배
이자 태양과 수성 간 거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리다.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6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뎌야 한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근접할 때 태양과의 거리가 약 4600만 km로 이때 수성 표면은 430도까지 
올라간다.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온도다.
약 15억 달러(약 1조7700억 원)를 투입해 개발한 솔라 오비터에는 다양한 열 차폐 기술이 들어간다. ESA와 NASA 연구진
은 혹독한 온도를 견디는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고열에 강한 부품과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열과 내열 기술
을 사용했다. 기존 태양 탐사선이 태양 적도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았던 것과는 달리 솔라 오비터는 비스듬한 궤도면을 
돈다.

Table 3. Newspaper articles on cultural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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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과학적 소양의 발현 단계는 앞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단계를 논의한 결과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먼저 비말, 감염 등과 같은 과학용어를 이해하
고 신문기사의 내용을 과학관련 대중문제로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 주어진 신문기사 내용을 넘어 전염병의 
감염경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조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돼지고기 섭취 
여부를 결정하여 실천한 뒤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대화하고 공유하게 하며 대중과 교감한다.

A: 과학적 소양인이 신문기사를 접할 때 발현되는 참모습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일단 과학적 소양인이라면 ‘방⋅단 갑옷’ 입
은 태양 극지 탐사선, 600도 고열 속으로!이라는 제목을 보고 흥미를 느껴 기사를 읽을 것 같아요. 흥미가 없으면 이 기
사도 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과학적 소양의 발현도 할 수 없겠죠(Roth & Barton, 2004). 흥미를 가진 과학적 소양인에
게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B: 일단 신문기사를 살펴보니 과학적 소양인에게 신문기사를 읽는 동안 요구되는 것은 신문기사에 대한 이해인것 같아요. 이 
기사의 경우엔 태양 자기장 변화, 플레어, 태양풍, 태양 입자 등의 과학용어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 소양인에게 요구 됩니
다(Hazen & Trefil, 2006; Norris & Phillips, 2003).

C: 흥미를 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것 이상의 무엇이 과학적 소양인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 같네요. 2009개정교
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듯 과학교육에서 양성하려고 하는 과학적 소양인의 
모습이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과학교육에
서 양성해야하는 과학적 소양인에게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D: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읽고 태양, 솔라오비터, 통신에 대한 정보를 과학
적인 방법으로 찾아보거나 과학적 탐구과정을 조직하는 것처럼 과학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탐색하는 단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이슈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거죠(Chiappetta, 1991; NSTA, 1971; 
Shamos, 1995).

A: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실천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탁상공론하는 과학적 소양인은 의미가 없어 보
여요. 찾아낸 방법으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직접 관측하러 가는 실행단계가 있어야 해요 (Miller & Iadeavis, 1989). 

E: 과학적 소양인에게 마지막 단계로 요구되는 참모습은 자신이 몰입된 그 이슈에 대해 실행까지 한 후 그것을 가치롭게 여
겨 자신의 관측결과와 그에 대한 생각을 의미있게 대화하거나 서술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으로 사회와의 소통이 되었을 
때 진정한 과학적 소양인, 과학적 소양의 발현이 완성되었다 볼 수 있어요(Roth & Barton, 2004; Shamos, 1995).

F: 과학적 소양을 발현하는 과학적 소양인의 모습은 위계적인 단계가 도출되네요. 이해, 몰입이나 공감, 실천이나 실행, 사회
와의 교감정도의 단계로요.

Table 4. Part of the expert workshop on the process of manifesting scientific literacy

대화없이 ‘1분’...승강기서 확진자 마주쳤는데 ‘감염’

서울 성동구청은 어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인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명성교회 부목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체류 시간은 1분 정
도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동구는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함께 탄 자녀 2명은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2m 이상 안전 거리를 두기가 어려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감염 가
능성이 있습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미세한 침방울에서 둥둥 공기를 타고 내 코로 직접 들어와서 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손잡이나 버튼을 매개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환자의 비말, 즉 침으로 인해서 튀는 곳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손이 닿는 
곳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버튼과 손잡이에 세정제를 뿌리거나,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Table 5. Newspaper articles on practical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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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 과학적 소양

시민의 과학적 소양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과학
관련 신문기사를 읽을 때 발현되는 과학적 소양을 말
한다. 사회적 문제는 독자의 일상생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범위가 크고 영향을 미치
는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
천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소양 중에서도 중
요한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에…‘월성 2⋅3⋅4호기 스톱’ 초유의 사태 온다.” 와 
같은 기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회 구성
원의 올바른 판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
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Table 6은 시민의 과
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신문기사의 구체적인 예로 
IAEA 사무총장, 日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지지발
언 논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 과학적 소양 발현 단계는 Figure 3과 같다. 
먼저 오염수, 방류, 원전, 방사성 등과 같은 과학용어

*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대화하고 서술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유

* 생활의 실제 문제(전염병 감염관리 방법)를 해결
* 일상생활의 응용

* 대중매체에 나타난 과학관련 내용(전염병의 감염경로)의 진실성 확인
* 조사하는 방법으로서의 과학

* 과학용어(비말, 감염 등) 이해
* 과학관련 대중문제 인지
* 과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

Figure 2. Development scientific literacy stage (The realities of scientific literacy)

IAEA 사무총장, 日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지지발언 논란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을 시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전 세계 원전에서 해양 방류는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
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해양 방류를 적
극 추진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빗물, 지하수 등 유입으로 생긴 후쿠시마 제 1
원전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올해 말까지 20만t 규모의 저
장 탱크를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2022년 여름이 되면 이마저도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도쿄전력 측은 일본 정부
가 하루 빨리 오염수 처분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IAEA는 언제든지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 모니터
링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해양 방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하고, 전 세계에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출 등 처분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라며 해양 방출이 최선의 방법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해양 방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에 근거한 실증된 방
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단체, 후쿠시마 주민들은 해양 방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염수 내 방
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IAEA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Table 6. Newspaper article about citizen's scientif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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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사려 깊은 국민으로서 기꺼이 과학과 관
련된 논쟁에 참여하는 단계를 거쳐 대중정책 의사결
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과학 기술 사회의 상
호작용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대화
하고 서술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집단
적인 성격을 가진 시민 과학을 대중과 교감한다.

2.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

과학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목적, 대상, 내용, 
형태, 공급방법에 따라 과학적 소양인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소양을 ‘문화적 과학적 소양, 실제적 과학적 
소양, 시민의 과학적 소양’으로 분류(Shen, 1975)하고 
각각의 과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신문기사 분석을 통
해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의 종류와 상관없이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은 ‘이해, 공감, 실행, 교
감’의 위계적인 단계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Figure 4). 

과학적 소양인은 과학관련 기사나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이해’ 단계에 들
어선다.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
면 과학관련 이슈에 몰입하게 되어 자기주도적으로 
그 내용을 탐색하는 ‘공감’ 단계에 이른다. 또 자기 
스스로 탐색하면서 개인적⋅사회적 목적으로 과학을 
실생활에 응용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생길 때 행동
으로 ‘실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실행한 결과
가 ‘가치’롭다고 판단하면 실천한 결과물을 다양한 방
법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교감’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해, 공감, 실행, 교감’의 4단계를 거치

*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 생각하고
*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대화하고 서술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유
*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시민 과학

* 대중정책 의사결정에 참여
* 자연과 인간의 활동에 대한 결정

* 사려 깊은 국민으로서 기꺼이 과학과 관련된 논쟁에 참여
(오염수 해양방류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 (오염수 해양방류의 영향)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봄

* 과학용어(오염수, 방류, 원전, 방사성)를 이해
* 과학관련 사회문제 이해
* 자연의 변화(오염수 방류에 의한 자연변화)에 대한 이해

Figure 3. Development scientific literacy stage(citizen’s scientific literacy)

Figure 4. Development scientific literacy stage of scientific 
literac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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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단순히 순차적으로 진행되
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소양을 발현하는 개인의 정의
적이고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 모든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일부 단계만 거치다가 끝나기도 한다. 그래서 
Figure 3에 계단의 형태로 도식화한 것과 같이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계 이행
의 매개’로서 ‘흥미, 관심, 실천의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제
대로 갖춘 ‘과학적 소양인’을 실행자로 가정하고 연구
를 시작한 것이기에 과학적 소양인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으로 제
시한 것이다. 

3. 과학적 소양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과학적 소
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 검증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학적 소양인의 소
양 발현 메커니즘의 각 단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었
는지 그 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기존 과학적 소양 관
련 문헌을 분석하여 이를 검증하였다(Table 7).

Table 7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념의 의미, 표현양식, 하위 과학적 소양들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 과학적 소양(Lee, 
2014)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본연구의 과학적 소
양에서 ‘이해, 공감, 실행’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ugksch (2000)는 과학적 소
양의 정의를 ‘literate’의 세 가지 분화된 뜻인 ‘학습
됨’, ‘능력 있음’, ‘사회에서 최소 기능을 할 수 있음’
을 과학적 소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이해 
단계는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학습, 공감 단계는 적절
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으로 표현
된 능력, 실행단계는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하도록 요
구되는 경우(예; 소비자, 시민)와 특정한 사회적 목적
이 제시되는 경우를 통해 검증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의 단계가 이론적으로 
잘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반면 대중과 공유하는 ‘교감’ 단계와 각 단계 이행
의 매개인 ‘흥미/관심/의지/가치’는 일부 선행 연구에
서만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대중과 소
통하는 ‘교감’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가 발달한 오

       ‘과학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의
                           각 단계

       선행연구

이해 공감 실행 교감 흥미/관심/의지/가치

Pella et al. (1966) /
NSTA (1971) / /
Shen (1975) / / /

Rubba & Anderson (1978) / / /
Branscomb (1981) / / /

Arons (1983) / /
Hirsch (1987) /
AAAS (1989) /
Miller (1989) / /

Hazen & Trefi l(1991) / / /
Chiappetta et al. (1991) /

Layton et al. (1986, 1993) / / / /
Shamos (1995) /
Bybee (1997) / / /
OECD (1998) / /

Laugksh (2000) / / /
Norris & Philips (2003) / / /
Roth & Barton (2004) / /

PISA (2006) / /
OECD (2007) / /
Robert (2007) / / / /
MEHRD (2008) / / /

Choi et al. (2011) / /

Table 7. Each stage of the mechanism of Scientific literacy manifestation of Scientific literacy 
person includ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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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환경에서 ‘실행’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새로
운 단계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독창
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흥미/관심/의지/가치’라는 
단계 이행의 매개를 제시한 것은 과학적인 문제가 있
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 소양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교육에서 이를 활용
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소양 함양에 대한 요
구가 점점 커지면서 과학적 소양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인 양
성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위해 과학적 소양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학적 소양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
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먼저 과학교육 전문가 워크숍에서 신문기사를 분석
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인의 참모습을 논의하여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과학적 소
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은 이해, 공감, 실행, 교감 
순으로 위계적으로 나타났다. ‘이해’는 과학 관련 지식
을 이해하는 단계, ‘공감’은 과학 관련 이슈에 몰입하
게 되어 참여를 위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 ‘실행’은 
개인적⋅사회적 목적으로 과학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단계, ‘교감’은 실천한 결과물을 사회와 소통하는 단계
를 이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인의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행되
기 위한 매개를 제시하였다. 학생은 대상에 대해 ‘흥
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하고자 하고 이해한 과학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참여를 준비하는 ‘공감’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준비한 내용에 대해 ‘실천의지’가 있어야 ‘실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실행한 결과의 ‘가치’를 느껴
야 실천한 결과물을 사회와 소통하는 ‘교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 소양인의 소양 발현 메커니즘’에 제
시된 각 단계와 단계 이행의 매개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과학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소양인의 소
양발현 메커니즘의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학생
들의 수준을 고찰해 보고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

을 바탕으로 학습 모듈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
과서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어진다면 과학교육에서 과
학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과학적 소양인 양성의 체계적 전략 마
련을 위해 과학적 소양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확
인하고 앞으로의 과학적 소양인 양성 교육 프로그
램 구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워크숍에서 신문기사를 
분석하고 과학적 소양인의 참모습을 논의하여 과학
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메커
니즘은 이해, 공감, 실행, 교감 순으로 위계적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각 단계와 단계 이행의 매개를 활
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
에 적용한다면 과학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과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인, 신문기사 분
석, 과학적 소양 발현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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